
나운영 제4수상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6부 수상  59

심은대로 거두리라

나    운   영

   

   춘화추실春華秋實이란 말이 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말같이 생각되나 

나는 이 말을 꽃이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겨울부터 여름까지 피땀을 흘려 잘 가꾸지 않고서는 많이 거

둘 수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꽃을 보면 열매를 연상하게 되니 봄바람에 미련스럽게 놀아나지 말

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무언의 교훈을 받게 된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 새 아침에 새 계획, 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나만의 약속, 또는 너와 나의 약

속이 어느 정도 지켜지느냐가 항상 문제다. 세월은 살 같이 빨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닥쳐 왔을 때 과연 

한해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해에도 나는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했구나'하는 자책을 느끼게 된

다.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보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공약空

約을 면할 수 있으리라. 나는 흔히 중대한 일을 벌이기 전에 미리 공약公約을 하는 버릇이 있다. 가령 작곡발표회

의 경우 날짜와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공약空約으로 그쳐 버릴 수 없기 때

문에 반드시 해놓고야 말게 된다.

    누가복음 13장 6절~9절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만약에 내년 가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에는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획 대로 순조롭게 되는 일이란 많지 않

기 때문에 새해, 새 아침마다 이와 같은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된다. 따져 보면 인생이란 하루살이와도 같은 것이

니 하루하루를 좀 더 뜻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

   청경우독晴耕雨讀(날이 개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다)이란 말이 있듯이 비 오는 날에는 책을 열심히 읽자. 가

령 농부라면 농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넓혀 과학적인 머리를 가지고 일을  할 때 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

을 것이 아닌가….

    또 여가선용餘暇善用(일이 없어 남는 시간을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는 일)이란 말이 있듯이 틈을 내어 자기의 취미를 

충분히 살리는 것도 좋으리라. 고상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한다면 결코 인생은 고해라고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오락(娛樂)과 오락(誤樂)을 혼동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 말은 같거나 비슷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우리는 민족 시인 윤동주 님의  「서시」를 음미하면서 착하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 '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를 연

중행사처럼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푸른 꿈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겠다. 나의 갈 길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앞을 내다보며 살자. 내년의 설계를 지금부터 미리 해두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겠다.

 < 월간  「농원」 1976. 1월호>


